
[노벨상 시상식 화학상 연설] 

국왕 폐하, 왕실 가족 여러분,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, 내외 귀빈 여러분  

기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서 중

추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.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 유용한 기계가 지

속적으로 증가했고, 덕분에 여러 측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. 특히 이러한 진전은 산업혁

명 이후에 가속화되었는데, 그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류가 크게 약진할 수 

있었고 전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.  

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 번 약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. 인류는 언제나 

기계의 기능과 구성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기계의 소형화가 그 예입니다. 이러한 

노력이 마주하게 되는 궁극적 한계는 분자 크기의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. 즉, 인간의 머리카락 

1/1000 굵기보다도 작은 구조를 말합니다. 올해의 노벨화학상 수상자들은 이 근본적 수준의 도전

과제를 수행해냈습니다. 분자기계의 합리적 설계와 합성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

증명했습니다. 

이 분야의 선구적인 움직임은 1980년 대 초에 이루어졌는데, 장 피에르 소바주 교수와 그의 연구

팀이 기계적 결합을 활용하여 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

하여 두 분자고리를 연결한 ‘캐터네인’을 만들어냈으며, 이 상태에서 분자고리는 서로 분리되지 

않으면서도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는 분자기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되었고, 

소바주 교수는 이러한 구조가 제어된 움직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.  

1990년 대 초, 프레이저 스토다트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분자기계 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성과

를 이루어냈습니다. 그의 연구팀은 이전과 다른 종류의 기계적 결합을 활용하여 ‘로탁세인’을 개

발했습니다. ‘로탁세인’이란 고리모양의 분자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정해진 위치 사이를 이동하도

록 묶어놓은 구조입니다. 스토다트 교수와 소바주 교수 두 분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의 움직임이 

외부의 자극으로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지 밝혀냈고, 이를 바탕으로 분자 근육, 작동기, 엘리베이

터, 메모리, 모터, 펌프 등 기계와 같은 구조를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.  

모터 부품은 기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, 구조물의 다른 부품에 동력을 공급합니다. 1990

년 대 말, 벤 페링하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분자회전모터를 선보이며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. 

이 구조물은 빛과 열로 움직이며, 이성화될 수 있는 결합 및 분자 비대칭을 바탕으로 합니다. 그

리하여 모터 부품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. 연구팀은 이후에 설계를 개선하여 

매우 빠른 속도에서 각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모터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부품들이 

크기가 훨씬 더 큰 물체의 회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밝혀냈습니다. 조금 더 흥미로



운 예를 말씀 드리면, 페링하 교수의 연구팀은 표면 위를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4개 달린 ‘나노

자동차’를 고안하기도 했습니다.  

소바주 교수와 스토다트 교수, 페링하 교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기계를 개발해냈으며, 

이는 매우 어려운 구조의 설계와 합성 그리고 제어된 움직임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결합

된 결과입니다. 이들의 업적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분야의 기반을 형성해주었고, 따라서 수상자 세 

분께서는 뛰어난 개척자이자 영감의 근원이십니다.  

장 피에라 소바주 교수님, 프레이저 스토다트 교수님, 베르나르트 페링하 교수님, 

분자기계의 설계와 합성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. 스웨덴왕립과학원을 대신하여 따뜻

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국왕폐하께서 노벨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. 


